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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들의 태도와 노력에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jzen과 Fishbein에 의해 개발된 합리적 행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77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모형이 사용되었다. 검증 결과,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 교사의 태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교사의 인식수준과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수준도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나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

었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통해 결론적으로,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교사 인식/태도, 합리적 행동이론, 사회적 영향, 효능감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 toward 

students' piracy of digital contents

Mi-Ryang Kim†․ Deok Jeong Kim††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 comprehensive set of potential determinants of teachers' attitude and

efforts for preventing students' piracy of digital contents. The proposed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developed by Ajzen and Fishbein. The model was tested using responses

from 177 teachers. Partial least square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The hypothesized

model was largely supported by this analysis, and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intention for

preventing students' piracy of digital contents is mostly influenced by the attitude and the social

influence. The perceived level of recognition as well as the punishment for digital contents piracy

has also been found to have som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intention. But, on the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teachers' efficacy has no influence on either the attitude or intention.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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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의 결

과, 지식기반의 정보사회가 빠르게 형성되었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

람들을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역기능도 증

가하고 있다. 정보격차의 발생, 사생활 침해, 불건

전한 정보유통, 명예 훼손, 저작권 침해, 인간 소

외현상 등이 흔히 논의되는 대표적인 역기능 사

례라 할 수 있겠다.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 진흥

원이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1],

우리나라 국민의 77.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

고,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81.6%로 조사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99.9%가 인터넷을 이용한

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 거의 대

부분이 인터넷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 세계 불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국경이 없

기 때문에 파급 효과나 전파 속도가 기존 어느

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 피해가 발생

하면 그 규모와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개인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파급될 수 있

기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등의

이용 및 전송, 인터넷 웹 사이트의 유용한 정보

이용 및 활용, 메신저를 이용한 정보 공유 등을

즐겨한다. 그러나 올바른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몰라, 혹은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 지식이 부족하

여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일

삼고 있다. 반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적극적인 창작활

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본인의 저작물의 보호방법

을 몰라 피해를 당해도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초고속 통신망의

확산은 불법적인 디지털 자료의 복사와 공유를

촉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복제되는 불법 디지털 저작물은 직접적

인 지적재산권 침해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경제

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2]. 불법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개개인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자,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세계 각국

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

임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대라 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디지털

자료의 주도적 소비자계층으로 미니홈피나 블로

그 등을 통해 음악, 동영상, 이미지 파일 등의 저

작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2][3]. 청소년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자, 정부에서는 저작권 교육 및 홍

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 체

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저작권 홍보시스

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

한 노력 덕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작권 교육

을 경험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여러 연구

에서 확인할 수 있다[2][3][4].

그러나 실제로 저작권 보호 및 침해의 부당성

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길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

는 행동의 변화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므로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콘텐츠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육 및 주의 환기노력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며, 체계적으로 구성

된 저작권 관련 학습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저작

권 지식을 확립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저

작권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의 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사의 태도, 사회적 영향, 효능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 촉진조건, 저작권 침해적발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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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처벌수준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

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이 실시되기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교과서 개발 등에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

지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의도에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Ajzen과 Fishbein(1980)

이 주장한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절히 보완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태도와 행

동의도변수는 사용자의 실제이용을 가장 잘 예측

하는 변수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Fishbein의 기

대-가치이론을 확장하여 정립된 이론으로 사회심

리학에서 널리 수용되어 인간행동을 예측하는데

이용되었다[5].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행동의도

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

장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 대신에

사회적 영향요인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개발하

고자 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의미하지만, 저작권

침해이슈의 경우 준거집단 외에도 주위 환경으로

서의 일반 대중들의 의식이나 생각 등을 포함하

는 사회적 영향요인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평가

되어 이와 같이 모형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

차적 요인으로 태도와 사회적 영향을 도입하고,

그 외 선행변수로 효능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

식수준, 촉진조건, 저작권 침해적발 시 예상되는

처벌수준 등을 도입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인 태도

는 일종의 호감 또는 믿음, 신념 등을 의미한다.

게임이나 놀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

한 태도는 정서적인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이 반영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인지적 요소가 주

로 반영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과 가설의 요약

선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Cronan & Al-Rafee

(2007)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및 사용 의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와 윤리적 부

담감 또는 죄의식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6]. Taylor et al.(2009)도 디지

털 콘텐츠 불법복제 및 사용행위와 사용 동기는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부정적 정서 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실증연구를 시도한 바 있

으며[7], 그 외 여러 연구에서 태도는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8][9].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개인 차원의 인식과 규

범의식 등을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긍정적 태도

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저작권 침해방지 노

력과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교육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

구되는 일련의 활동들을 자신이 과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으로

특정 상황에 연계된 개념이다[10]. 즉, 효능감은

개인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어

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주관

적 판단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본인 능력과 함께 필요

한 확신감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이 습득되면서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

으로, 관련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타

인의 행동을 통한 간접경험 및 학습, 주변의 지원

이나 격려와 같은 구술 설득과정, 행동과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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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자극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0].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현장교사들의 능력과 관련

지은 개념이 바로 교사의 자기효능감이다. 본 연

구에서는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저작권 침

해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과정에서의 효능감으

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교사의 자기효능감

(teacher self-efficacy)은 지난 20여년 이상 교사

로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연

구되어 왔다. Tschannen-Moran과 Hoy(2001)는

교사효능감을 교사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학생학

업능력 및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12],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가[13][14][15][16][17] 보고된 바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효능감은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교육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요소

로 대표적인 것은 준거집단이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준거집단의 영향력은 우선 스스로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품질을 평가하기 어

려운 경우 전문가의 추천이나 신뢰할 만한 정보

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종의 규범적 영향측면으로 개인

이 집단의 규범이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거나

또는 특정집단과 심리적 연관을 갖고자 그 집단

의 규범, 가치, 행동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영향

이기도 하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도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 또는 주관적 규범이 고려

되어 개인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용되어 왔다. 기존 연구를 보더라도,

주위에 불법적 구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런 불법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

바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따르며 이 과정에서 불법구매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8][19].

Limayem, Khalifa, & Chin(2004)도 주위 사람들

의 행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런 환경이

일종의 불법복제의 촉진조건 역할을 하는 것도

분석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주위 많은 사람

들 또는 사회 구성원 일반의 저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은 정보규범의 수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

라 실제적인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3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정도(사

회적 영향)는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교육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Tschannen-Moran과 Hoy(2001)는 교사효능감

이 교사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학생학업능력 및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12],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사일수록 효과

적인 교수자가 되기 위해 혁신적이며 자신감 있

는 교수방법을 시도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발표

된 바 있다[21].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

을 설정하였다.

H4 :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효능감은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활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방지가 사회적․경제적으

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도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흔히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라

불리는 신기술 수용 및 확산을 설명하는 이론에

서도 특정 활동의 유용성이나 인지된 가치는 태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

해 보고자 한다.

H5 :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방지에 관한 교사들

의 가치인식은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침해 방지

활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

한 교사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교수자 개인이 학

습 및 상담과정 전체를 이끌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야 하며, 추가적인 자료나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이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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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적 요소를 촉진조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22][23]. 물론 촉진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서 실제 해당 활동이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촉진조건은 신기술 사용을

쉽게 하고 사용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지원환경의

성격을 띤다. Moores et al.(2009)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사를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통한 지식전달

과 의식제고는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법적 처벌

의 위험성 인지수준을 높일 수 있어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효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4]. 이런 맥락에서 어려움이 발생

해도 관련 안내 및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의

구비는 효능감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6 : 저작권 침해 방지교육 및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촉진조건 또는 학교 서비스환경에 대

한 긍정적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교사들의 효능감

은 높아질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

한 범죄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내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범죄 및 일

탈행위에 대한 두려움 인식, 예방대책 관련 정보

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해 준다. 구체적인 사

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개인의 반응관련

연구는 이민식(2002)의 연구[2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적 반응은 피

해위험, 심각성의 지각정도, 피해의 두려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인터

넷 관련요인을 선행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바

있다. Ferraro(1995)는 범죄의 두려움을 “범죄 그

자체 또는 범죄와 연관되는 상징들이 유발하는

불안이나 근심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26], 미국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자료에 기초하

여 위험(심각성)의 지각이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

시키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과

거에 사이버 범죄 또는 일탈에 의한 피해를 경험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TV나 신문 등의 매체

를 통해 다른 네티즌들의 피해경험에 관한 지식

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피해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25]. 선행연구[8][26]를 살펴보더라도 불법 다운로

드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 인지는 불법 다운로드

자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

사한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의식을 고취시키

고 구체적인 예방노력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7 : 학교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인식이 강해질수록 저작권 침해방지에 관한 사회

적 인식(사회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3. 설문자료의 수집과 연구가설의 검증

3.1 설문항목의 개발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은 학교현장의 교

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저작권 침해방지 의도와 태도를 평가하

기 위한 설문항목은 Cronan & Al-Rafee (2007),

Lin & Liu(2010), Tschannen-Moran &

Hoy(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학교 현장의 환경

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교사효능감은

Tschannen-Moran & Hoy(2001)와 Woolfolk,

Rosoff, & Hoy(1990)의 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였다[6][8][12][17]. 교사들의 가치인식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항목은 Chiou et al.(2005)과 Cheung

et al.(2006)을 참고하였으며[18][19], 촉진조건은

Cheung et al.(2000)과 Karahanna & Straub

(1999) 등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측정항목

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하여 이용하였

다[19][23]. 마지막으로 처벌에 대한 인식은 이민

식(2002), Lin & Liu(2010), Wingrove et al.(2011)

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8][25][26].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으

며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

에는 이들 항목 외에도 교사들의 경력과 배경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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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int1
기회가 되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도나 상담, 교육

등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int2
나는 수업시간에 저작권 침해여부에 신경 쓰면서

수업자료를 준비를 할 것이다.

int3
나는 기회가 되면 저작권 관련 연수나 교육에 참여

할 것이다.

int4
교내에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관련 지도나 상담,

교육체제 등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int5

내 동료들에게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도나 상담,

연수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권장할

것이다.

효능감

kno1
나는 학생들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련된 정보

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kno2

나는 동료의 도움이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방법과 절차를 알려줄 수

있다.

kno3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

황에 접할 때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정보

를 가지고 있다.

kno4
나는 저작권 관련 정보와 규제 사항 등을 검색하고

정리하는 일에 익숙하다.

저 작 권

교 육 에

대한

태도

need1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보호교육은 학생들에게 도

움이 되는 필요한 교육이다.

need2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보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

need3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저

작권 보호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다.

need4
학생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도 및 상담을 해 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need5
학생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도 및 상담을 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저작권보

호에 대한

개인의

인식

att1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수준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tt2
소프트웨어나 책값이 너무 비싸 선진국수준의 저작

권 보호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att3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

작권 보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촉진조건

fac1
우리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저작권 보호

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장려하는 편이다.

fac2

우리 학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참고서적 및 자료, 소프트웨어, 동영상

DVD 등의 구매지원 등).

fac3
우리 학교는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교

사연수나 교육지원에 적극적이다.

사회적

영향

norm1
내 주위의 동료나 친구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norm2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에 대해 무관심하므로 나 또

한 지나치게 여기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

norm3
저작권 침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

내 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다.

처벌

pena1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pena2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한 저작권 침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pena3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고의가 아

니면 용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pena4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교육권 제고

를 위해 예외로 보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표 1> 설문항목의 구성 3.2 설문항목 개발표본의 특성 및 연구방법

자료 수집은 연수에 참여한 현직교사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17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2>

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45.2%로 가

장 많았고, 20대가 14.7%, 40대가 36.1%, 그리고

50대가 4%로 가장 적었다. 성별은 남자가 38.4%,

여자가 61.6%를 차지하였다. 교직경력은 5년 이하

가 19.2%, 5년 초과 10년 이하가 28.8%, 10년 초

과 15년 이하가 32.8%, 15년 초과 20년 이하가

10.7%, 20년 초과가 가장 적은 8.5%를 나타내었

다.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연수시간에 대한 응답결

과를 살펴보면, 67.8%가 연수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10시간 이하가 18.1%를 차지하고 있

어 90% 가까운 교사들이 관련 주제에 관한 연수

의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0대 26 14.7%

30대 80 45.2%

40대 64 36.1%

50대 7 4.0%

성별
남자 68 38.4%

여자 109 61.6%

학교구분

초등 58 32.8%

국공립중고등 106 59.9%

사립 중고등 13 7.3%

교직경력

5년 이하 34 19.2%

10년 이하 51 28.8%

15년 이하 58 32.8%

20년 이하 19 10.7%

20년 초과 15 8.5%

저작권

관련

연수시간

없음 120 67.8%

10시간 이하 32 18.1%

20시간 이하 10 5.6%

30시간 이하 10 5.6%

30시간 초과 5 2.8%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의 검증을 위해 PLS

Graph(ver.3.0)를 이용하였다[27]. PLS(Partial

Least Square)는 이론적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에 대해 최적의 실증적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

게 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각 구성개념에 대한 척

도의 적재치를 먼저 추정한 후 구성개념간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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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PLS

를 이용한 분석에서 측정모형에 대한 척도의 적

재치는 높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구조모형에

서는 경로계수가 낮게 추정된다. 이러한 측정모형

과 구조모형 사이의 문제는 가장 많은 선행변수

를 가진 종속변수의 독립변수 수보다 10배 정도

많은 표본 개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전체 표본은 177개이므로 계수 추정의 문제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PLS에서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부호, 통계적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결정계수값을 통해 이

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 검

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였으

며, 재표본은 일반적으로 250-500 표본이 이용되

고 있으나[27],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1998)의

권고 수치인 1000 표본을 수행하여 모형을 검증

하였다[28].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PLS를 활용한 이유는 PLS가 이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며, 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

기보다는 인과분석을 시도할 경우에 적절하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교

사들의 태도와 의도에 관한 이슈는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바 없고, 관련 선행요인들과

종속요인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격을 띠기 때문에 PL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3 연구모형의 검증

본문측정모형은 일반적으로 수렴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복합신뢰도, 그리고 평균분산추

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

하여 평가된다. 한편,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방

법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간 상

관계수값을 상회하는가의 여부와 평균분산추출값

자체가 0.5 이상 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29].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항목의 적재치가 표본전체에서 0.7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한 t-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신뢰도가 모두 0.7 이상이

고, 평균분산추출값도 기준치인 0.5 이상[26]을 상

회하고 있어 측정모형에 대한 구성개념간 수렴타

당도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평균분산추출값의 제

곱근이 모든 구성개념간 상관계수값을 상회하는

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요

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3> 측정모형 - 표본 전체

구성개념
측정

변수

표준화

적재치
t-값

복합

신뢰도

크론

바하

알파값

평균

분산추출

의도

int1 0.898 49.9

0.943 0.925 0.770

int2 0.809 22.6

int3 0.874 33.6

int4 0.904 50.2

int5 0.899 46.4

효능감

kno1 0.885 35.8

0.946 0.923 0.814
kno2 0.939 85.1

kno3 0.933 21.1

kno4 0.848 24.2

저 작 권

교 육에

대한

태도

need1 0.758 9.5

0.902 0.863 0.650

need2 0.882 32.1

need3 0.872 30.0

need4 0.737 9.5

need5 0.771 10.1

저작권보

호에 대한

개인의

인식

att1 0.874 24.8

0.922 0.875 0.799att2 0.906 40.7

att3 0.902 33.7

촉진조건

fac1 0.854 16.7

0.870 0.777 0.691fac2 0.848 16.1

fac3 0.791 10.5

사회적

영향

norm1 0.818 27.4

0.875 0.787 0.701norm2 0.891 49.6

norm3 0.799 20.2

처벌

pena1 0.778 26.6

0.929 0.897 0.767
pena2 0.891 47.4

pena3 0.921 55.6

pena4 0.905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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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표본 전체

효능감 0.902*

촉진조건 0.438 0.831*

규범 0.161 -0.08 0.837*

처벌 -0.0003 0.239 -0.69 0.876*

태도 0.134 0.100 0.28 -0.12 0.806*

저작권에

대한 인식
0.09 -0.06 0.75 -0.55 0.38 0.894*

의도 0.04 -0.06 0.42 -0.37 0.52 0.29 0.878*

*) 구성개념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 사회적 영향과 인식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음.

<표 4>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 표본 전체

구성개념 효능감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
처벌 태도

저작권

에 대한

인식

의도

평균 3.23 2.91 3.80* 2.82 4.05 4.05* 3.93

표준편차 1.03 0.92 0.84 1.12 0.66 0.85 0.836

*) 사회적 영향과 인식은 역코딩하여 계산하였음. 즉, 설문내용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계산한 것과 같음.

<표 5>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적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결정계수값을 통해 이루어진다[34].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bootstrap resampling) 절차를

수행하였다.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가설2(H2)와 가설4(H4)를 제외한 5개 가설이 유의

수준 1%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학생지도 의지에

대한 설명력이 35.1%, 태도가 15.6%, 효능감이

19.2%, 규범이 47.1%로 나타나 PLS 적용 시 요구

되는 적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대

한 설명력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기각

여부

H1 태도 → 의도 0.438* 4.761 채택

H2 효능감 → 의도 -0.070 0.983 기각

H3 사회적 영향 → 의도 0.308* 3.436 채택

H4 효능감 → 태도 0.100 1.318 기각

H5 인식 → 태도 0.374* 5.268 채택

H6 촉진조건 → 효능감 0.431* 5.559 채택

H7 처벌수준 →사회적 영향 -0.686* 16.672 채택

*) p<0.01

<표 6> 연구결과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

지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의도에 미치는 다양

한 요인의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가설의 검

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 대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

육과 자기 계발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

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도입

한 선행요인은 모두 3개로서, 학교 현장에서의 지

적 재산권교육에 대한 태도(H1), 저작권 관련 지

도와 상담과 관련된 효능감(H2), 그리고 주위의

동료들과 일반 대중들로부터의 사회적 영향(H3)

등이다. 이 중, 태도(경로계수 = 0.438, t-값 =

4.761)와 사회적 영향(경로계수 = 0.308, t-값 =

3.436)은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효능감은 경로계수의 부호가 음

(-)으로 나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태도요인은 해당 설문데이터를 역코딩했

기 때문에 태도가 의도로 가는 경로계수가 양(+)

의 값을 취하는 것이 가설내용과 일치한다.

기대한 바와 같이 태도는 의도에 가장 강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위로부터의 사회적 영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능감은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어, 지적재산권 침

해 여부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고 타인에게 자문

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

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의도로 연결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영향이

유의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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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에 대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또는 관심

을 가질수록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

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본인을 둘

러싸고 있는 환경이 저작권에 대해 별 관심이 없

는 상황이라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나 연수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 영향

은 개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 국

가기관, 학교 또는 NGO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

보와 교육 또는 연수기회의 확대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 주위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이슈에 대해 학

교현장에서 교육하고 상담을 해 준다는 것은 시

간 낭비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보호교육과 상담에 관

한 교사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도입한

선행요인은 효능감(H4)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

한 교사들의 인식수준(H5)이다. 효능감은 경로계

수 = 0.10, t-값 = 1.318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인식수준은 경로계수 = 0.374, t-값

= 5.268로 p =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도 해당 이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한다면 정보규범이나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는 저작권 보호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정

은 하더라도 실제 교육이나 상담에 임할 때 적극

성을 띠거나 효과적으로 교육을 해나가겠다는 의

지가 부족해 질 것이다. 결국 교사 자신의 정보규

범 준수에 대한 필요와 당위성이 강력하게 나타

나지 않는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

를 위한 노력은 별다른 결실을 보기 힘들 것이다.

효능감은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도에도 유의하지 못한 요인으로 판

명되었다. 계수값은 정(+)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

도가 미약하여 유의수준 5%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정하며 관련 분

야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곧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

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식과 실행에는 상당

한 괴리를 보인다.

효능감 자체가 태도나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 역할이 상당히 미흡해 보이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H6)은 교사들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 H6의 경로계수가

0.431이고 t-값이 5.559로 p = 1%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교사연수, 교육지원, 교육관련 자료

의 구입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교

사들의 효능감을 제고시키고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지식확산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저작권 보

호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 조성과 규범의식 제고

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단

기적으로는 태도변화에 간접적인 기여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영향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처벌수준(H7)은 경로계수 = -0.686, t-값 = 16.672

로 p = 1% 미만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사회적 영향요인은 데이

터를 역코딩했기 때문에 경로계수가 음(-)의 값을

취하는 것이 가설의 내용과 일치한다. 저작권 침

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행해진다면 당연히 사

회분위기 측면에서 마지못해서라도 이를 준수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움직임

이 의식화되고 일반적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 학

교현장에서의 침해방지 노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작권 교육이야 말로 知行一

致가 쉽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교 현장

에서 교사의 의지와 태도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태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사의

저작권 태도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 저작

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교사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 문제는 교사 개인만의 문제

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기관, 저작권 관련

단체 등이 내실있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

성, 저작권 연수기회의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저작권 위반 시의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

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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